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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예보 분과 [P-270]

충북지역 폭염영향예보 활용과 홍보 캠페인

김지영, 구지영, 주경돈, 서다솔, 이명희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며, 농업·산업 전반에 걸쳐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기상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폭염영향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에서는 충북지역 폭염 영향예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
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운영하며 다양한 실무 활동 진행하였다.

캠페인은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차제, 노인복지관 등 폭염 취약 계층과 접점이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해를 피하면 행복해집니다(해피해피) 캠페인’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 무더위 쉼터, 노인복지관, 야외 관광지 등에 생수와 
폭염 예방 물품(부채형 리플릿, 쿨타올)을 나누어주었으며, 폭염 관련 강의를 통해 폭염과 영향예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폭염영향예보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지역 방송 자막을 활용해 폭염 영향예보 발표에 따른 
유의사항을 송출하여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이주 외국인대상으로 폭염 영향예보 통보문 번역본(베트남
어, 몽골어)을 제공하여 기상정보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참여형 프로그램 형태로 폭염 안부전화 캠페인 이벤트를 통해 국민이 폭염 영
향예보를 활용하여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하도록 독려하고,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벤트 참여자 상당수
가 “폭염 영향예보 알림을 받고 부모님을 비롯하여 폭염 취약 계층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낮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섭취하는 
등의 실제 행동을 하게 했다”고 응답하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폭염 영향예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에는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폭염 영향예보의 활용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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